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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lk Museum
Sejong, South Korea

Folklore is a collective heritage 
shaped by the lives, beliefs, and 
stories of the commnity

Location

Date Main Contracor

Use

Client Co-architect

Area

Structural Engineer

Cost

Sejong, Korea

2024- TBC

Museu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S Architects

Site area  50,815m2
Building area  23,473m2

CNP Dongyang

787 billion Won

우리 민속에는 심각함보다는 익살과 해학, 풍자가 담긴 이야기가 
많습니다. 망자의 상여에 장식된 꼭두 하나는 단순한 장식품에 불
과하지만, 그것이 무리지어 있을 때 삶을 투영하는 다양한 군상들
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된다. 

민속은 지배층의 미학이 아니라 기층 서민의 미학을 담는다. 지배
층의 미학이 주변을 압도하는 랜드 마크를 선호한다면, 기층 서민
의 미학은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 균형을 이루는 군집의 미에 더 의
미를 둔다. 지배층의 미학이 고요함 속에서 돋보이는, 독보적 존재
감을 추구한다면, 기층 서민의 미학은 여럿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삶을 즐기는 장터와 같은 공간을 좋아한다. 이처럼 민속박물관이 
민속이 지향하는바 대로 다양한 개체들이 모인 군집의 미를 형태적
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을 빌리지타입으로 구성한 
설계개념은 두 가지 점에서 유효하다.

 첫째, 매스 크기의 관점에서 1단지 박물관과의 조화이다. 박물관 
단지 종착지점에 들어서는 민속 박물관이, 만일 하나의 매스로 크
게 들어선다면 그것은 광화문과 육조의 관계처럼 전근대적인 마스
터플랜의 전형이 될 것이다. 반면 군집의 형태는 지배적이지 않고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시대 뿐 아니라 민속의 인본주의적 정
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건물에 둘러싸인 다양한 인간적 스케일의 마당을 확보하는 것은 광
활한 주변에 대응하여 외부공간의 활용밀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다. 

박물관은 본관, 어린이관, 교육관 세 개 동으로 구성된다. 박물관의 주 기
능인 전시, 사무, 유물수장영역을 하나로 묶어 주 건물로 하고, 이용자가 
다른 어린이와 교육 영역은 별동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별동배치는 사방
으로 트인 대상지에서 보행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주변의 자
연을 각 건물사이로 관입하여 건축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든다. 또
한, 각 건물 가까이에 놀이 체험 전시 마당을 배치하여 실내외 활동을 연
계하는데도 편할 뿐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짧게 이동하는 중에도 외
부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외부공간 활성화에 유리하다. 

새로 짓는 민속박물관에서는 실내전시실 뿐 아니라 외부공간을 건축 공간
화 하여, 민속의 다양한 이야기가 충분히 펼쳐짐으로써, 신명나는 박물관
이 되기를 바란다.


